
       코로나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망에 

의하면 금년 안에 치료제가 나와서 코로나가 종식이 될 가능성

은 아주 낮다고 합니다. 적어도 내년까지 코로나 영향권 아래 

있거나 심지어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

적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상이 무너진 후, 그것이 속히 회복

되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의 바램과 달리 현실은 그렇게 희망

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주간 미국에서는 일

일 감염자 수가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재확산의 조짐이 보입니

다.  

       코로나 이전 안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결코 쉽지가 않

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은 그렇게 그리

운 이전 일상이 그때에는 그렇게 좋은 것인줄 몰랐습니다. 마음

껏 돌아다니며, 편하게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던 일들이 그렇게 

귀한 일인줄 몰랐습니다. 지나고 보니, 잃고보니 그때가 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행복한 때 행복한 줄 모르

고 지나갑니다. 청춘을 잃고 청춘의 가치를 압니다. 다시는 돌

아올 수 없는 시간이 지난간 후 비로소 그때가 귀한 줄 알게 됩

니다. 설혹 그 당시에 귀한 줄 알았다 할지라도, 지나고 나서 보

다 분명히 그것이 귀한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가장 많은 후회는 “그때 잘할 것을…” 입니다. 돌이켜봐도, 후회

해봐도 그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50대가 지난 일생을 돌아보

며 후회를 합니다. 젊을 때 잘 할 걸…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던 

80대가 말합니다. 당신은 아직도 충분히 젊어…” 지난 일을 그

리워하며 후회하기보다는 현재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시간에 

다시는 후회하지 않도록 살아야 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

을 무너트렸지만, 우리의 일상은 계속 될 것입니다. 이전의 일

상과는 다르겠지만, 이또한 우리의 일상입니다. 이전의 일상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웅크리고 가만히 있기보다는, 주님 안에

서 힘차게 새로운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후회없이...   


